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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1)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.

“선생님,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?”

“네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?”

“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

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.”

“맞다.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.”

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물었습니다

“내 이웃이 누굽니까?”

 1)율법사  :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.

누가복음 10장 25~37절

선한 사마리아인3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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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

 

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.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

때려서 거의 죽여 놓고 갔다.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보고는 모른체 피해 갔다.

또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았으나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.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기는데,

한 1)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다.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

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 주고,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집에 데려왔다.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

2)두 데나리온을 주고 맡기며, ‘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.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소.’ 하고는 

갔다.

“네 생각에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

이웃은 누구냐?” “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.”

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.

“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.”

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

하라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

(갈라디아서 5:14)

 1)사마리아 사람 :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각하고 무시했다.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싫어했다.

 2)두 데나리온 : 약 24일 숙박비(어른 일꾼이 이틀 일할 품삯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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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나요? 만난 사람들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.

2 .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?

     

3 .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체 하고 지나간 

    이유는 무엇일까요? (          )

     가. 죽게 된 사람이 불쌍해서

     나.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으로 착각해서

     다. 보는 사람이 없어서

     라.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

4 .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,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유대인을 보고 도와준 이유는

    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
5.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, 우리를 구해주고 치료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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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

    모두 골라 보세요.

2 .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.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을 

    찾아보세요.

     ① 형제, 자매들이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②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③ 강도를 만나지 않아요.

      ④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.

    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.

3 .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적어 보세요.

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.

제목 : 내 이웃을

내 이웃을 이름 :

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:

언제 할까? : 

도와주고 나서 느낀 점 :

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             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             하라 하는

이것이니라 (요한복음 15:12)

이웃 사람들

교회 형제, 자매들

선생님

친구들

예수님

나

부모님

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,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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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누가 내 이웃인가?

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불평을 합니다.

“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.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릅니다.

욕심 많고 싸움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동네를 찾아 이사를 갑니다.”

그 사람이 간 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식구를 데리고 그 동네로 이사해 왔습니다.

그 사람은 이삿짐을 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

“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, 무식하고

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.

그래서 이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

볼까 하고 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.

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

그 사람들을 힘닿는 대로 도우려고 합니다.”

누가 좋은 이웃일까요?




